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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논문은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적인 특징을 고전주의 형식에서 표

현한 신고전주의 작곡가인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

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제2번 A장조 Op.100 (Sonata for

P iano and Violin in A Major Op.100)>을 연구, 분석 한 것이다.

18세기 말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은 19세기의 사회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면

서 대중사회가 형성되고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악기의 개량

과 발전이 이루어졌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쓰여지고 일반 대중들도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19세

기의 낭만주의 음악은 표제음악과 절대음악으로 나뉘어 발전되었으며 절대

음악은 신고전주의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브람스는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고전주의 형식을 추구하였지만 동기, 헤미

올라, 복합리듬, 분산화음, 민요적인 선율, 이명동음을 통한 전조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을 자신만의 음악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표현하였다.

1886년에 작곡된 브람스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제2번 A장

조 Op.100 (Sonata for P iano and Violin in A Major Op.100)>은 총 3악장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에서 가장 선율적인 작품으

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나타에서는 브람스가 자신의 가곡과

다른 작곡가의 작품에서 동기를 인용한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제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동기의 발전, 가곡의 인용, 이명동음을 통한

전조, 반음계적인 3도관계 등이 나타난다. 제 2악장은 3부형식으로 느린 부

분과 빠른 부분으로 구성되고 두 부분이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며 제 1악장

에서 제시되었던 음정관계가 2악장에서도 나타난다. 제 3악장은 론도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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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A부분이 A'부분에서 원조성이 아닌 버금딸림조

로 나타나며 가곡의 인용, 2:3의 복합리듬, 분산화음 등이 나타난다. 이처럼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제2번 A장조 Op.100 (Sonata for P iano

and Violin in A Major Op.100)>은 모든 악장에서 동기의 발전과 가곡의

인용을 특징적으로 찾아 볼 수 있으며 브람스만의 작곡기법이 바이올린과

피아노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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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을 갈구

한 시민들로 인하여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사회적, 정치적인 부분에도 영향

을 끼쳤다. 먼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중사회가 형성

되었고 중산층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음악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또한 제조업의 발달로 인해 악기가 대량생산되고 개량되어 많은 사

람들에게 보급됨으로서 일반대중들도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에서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는 형식보다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표제음악이 발달하는 반면 고전주의의 전통을 따르는 절

대음악도 함께 공존하였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는 고전주

의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절대음악을 추구하였던 대표적인 작곡가로서 베토

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과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등 낭만주의 이전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실내악곡, 합창

곡, 피아노곡, 가곡, 교향곡 등을 작곡하였다. 그는 다양한 장르 중에서 특히

실내악곡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총 24곡 중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

타는 총 3곡을 작곡하였다.

브람스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에는 가곡을 인용한 특징들이

나타나며 각 악장이 동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전됨으로 전 악장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여준다. 또한 고전주의의 형식을 바탕으로 1번과 2번

소나타는 3악장으로, 3번 소나타는 4악장으로 구성되어있다. 브람스는 대위

법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선율을 표현하였고, 반음계적 화성, 분산화음, 이명

동음을 통한 전조, 지속음 그리고 싱코페이션, 복합리듬, 헤미올라 등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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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리듬의 특징들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브람스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제2번 A장조

Op.100 (Sonata for P iano and Violin in A Major Op.100)>를 연구하기 위

해, 19세기의 시대적 배경과 브람스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살펴본 후에 브람

스의 선율, 동기, 형식, 리듬, 화성이 브람스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제2번 A장조 Op.100 (Sonata for P iano and Violin in A Major

Op.100)>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표현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를 통하여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곡의 형식과 음악특징을 이해함으로서 올바

른 연주가 되도록 하는 데에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에 사용된 악보는 <Brahms, Johannes, Sonaten für

Klavier und Violine, Greman: G, Henle Verla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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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9세기의 시대적 배경

평등, 인권, 사회개혁에 대한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1789년에 프랑

스 혁명이 발생되었다.1) 왕정주의 세력들은 프랑스 혁명을 제재하기 위하여

공포정치를 시도하였지만 시민들의 반감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2) 1799년 정

권을 장악한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 1769-1821)은 유럽 전역으로 통

치를 확장 시켜가며 지배적인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러나 스페인, 러시아

그리고 독일과의 전쟁에서 거듭되는 패배로 인해 항복을 하고 1815년 나폴

레옹은 결국 망명의 길을 가게 되었으며 1815년 6월, 프랑스 혁명 이전의

왕정을 부활시키고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빈 의정서를

체결함으로 정치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적,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평등과 자유에 대한 열망과 사회적인 억압을 해

소하기위하여 가족 또는 친지들의 모임에서 노래가 불려지고 악기가 연주되

는 등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3) 또한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농업 분야에서는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공장노동자로서 일을 하기 위하여 도시에 사

람들이 몰리면서 대중사회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귀족계급의 몰락으

로 중산층의 경제력이 부유해짐에 따라 음악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아마추어를 위한 쉬운 곡들이 작곡되고 출판되어 음악시장이 활성

화되었다.4) 또한 다양한 음색의 표현과 악상 조절이 가능하고 새로운 페달

1) Donald J.Grout, Claude V.Palisca, J.Peter Burkholder,『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제7판(하)』

민은기,오지희,이희경,저정임,정경영,차지원옮김(서울:이앤비플러스,2013),24.

2) Rey M, Longyear,『19세기 낭만주의 음악』,김혜선옮김(서울:도서출판다리,2001),2.

3) Donald J.Grout, Claude V.Palisca, J.Peter Burkholder,『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제7판(하)』

민은기,오지희,이희경,저정임,정경영,차지원옮김(서울:이앤비플러스,2013),50.

4) 허영한,『새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본문2』(서울:심설당,20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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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과 확대된 음역으로 개량된 피아노가 보급됨에 따라 작곡가들의 작곡과

편곡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예술 가곡뿐만 아니라 실내악곡, 성격소품 등

의 다양한 장르를 위한 곡들이 많이 쓰여졌다.5) 그리고 오페라, 교향곡, 협

주곡 등과 같은 대규모 장르를 위한 곡들이 많이 쓰여짐에 따라 오페라 하

우스, 큰 연주회장 등이 설립되었고 중산층 계급의 발전으로 인해, 일반 대

중들도 그러한 공연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6)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가운데 19세기의 낭만주의 음악사조는 크게 두 가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표제음악을 들 수 있는데 이 것은 19세

기의 정치, 경제, 사회의 개혁 속에서 문학이나 회화 등에서 인간의 감정과

이상,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형식보다는 감정에 충실하고 음악 외적인

부분인 자연현상, 시적인 감흥, 회화적 대상을 음악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뜻

한다.7) 표제음악의 형식으로는 표제교향곡, 교향시, 연주회용서곡, 연극음악

그리고 짧은 피아노 소곡 등을 들 수 있으며8) 19세기 이전의 표제음악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는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제6번 F장조(Symphony No.6

F Major ‘Pastorale’ Op. 68)>는 베토벤 자신이 시골생활의 정경을 나타내

는 전원이라는 표제와 악장마다 부제를 붙였고 주제의 내용을 일관성있게

나타냄으로써 작품전체에 통일성을 주었다.9) 이러한 표제음악은 낭만주의

시대에는 베를리오즈, 리스트, 바그너와 같은 작곡가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발전되었는데, 교향곡이나 다른 여러 작품들에서 문학적, 회화적 요소들을

기초로 하여 음악작품의 구조에도 영향을 끼치고 개개인의 작품의 성격과

형식을 만들어 내는 특징을 나타낸다.10) 또한 19세기 표제교향곡의 대표적

5) Donald J.Grout, Claude V.Palisca, J.Peter Burkholder,『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제7판(하

)』,54.

6) Rey M, Longyear,『19세기 낭만주의 음악』,3.

7) 고춘선,홍종건,『고등학교 음악』(서울:세광음악출판사,2002),92.

8) 허영한, 김문자, 박미경, 노영해, 이석원,『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본문2』(서울:심설당,

2006),566.

9) 허영한, 김문자, 박미경, 노영해, 이석원,『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본문2』,45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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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곡인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Symphonie fantastique, Op. 14)>에서

는 형식의 틀 안에서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와 문학작품의 연관성으로 전

개하였고 이 곡에서 처음으로 고정상념(idée fixe)기법이 사용되었는데, 이

기법은 어떤 대상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각 악장마다 사용된 선율로 이

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기법을 뜻한다.11)

환상 교향곡의 선율은 사랑하는 여인과 연관되어 있으며 각 악장마다 이야

기의 분위기에 맞게 변형되고 발전되어 곡의 통일성을 부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표제음악의 성격을 띄고 있다.12) 또한 리스트로 인하여 교향시

(Symphonic poem)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표제교향곡에 비

하여 길이가 비교적 짧고 단 하나의 악장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구성 기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시적인 사상이나 표제에 따라 음악이 전개되

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13) 그러나 19세기의 낭만주의 음악사조에

는 표제음악이 아닌 절대음악도 발전되어갔는데 이것은 낭만주의의 이전 시

기인 고전적인 시대의 형식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시대적인 흐름과 특징에

맞게 새롭게 구성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또한 19세기의 절대음악은 신고

전주의로 표현되기도 하였으며14) 슈만, 쇼팽, 멘델스존, 브루크너 그리고 브

람스가 절대음악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19세기의 낭만주의 음악이 표제음악과 절대음악으로 나뉘어 발전되는 흐

름 안에서 또 다른 특징은 모든 악기가 개량되고 발전된 것이다. 관악기의

새로운 개발로 트럼펫과 호른은 반음계의 모든 음을 낼 수 있게 되었으며

튜바와 색소폰도 발명됨으로서 관현악의 편성 규모가 확대됨으로 오케스트

라의 음향이 더욱 풍부해졌다. 또한 피아노를 위한 소품으로 야상곡, 전주

10) 허영한,『새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본문2』,122.

11) 허영한,『새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본문2』,166.

12) Donald J,Grout, Claude V.Palisca, J.Peter Burkholder,『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제7판(하

)』,92.

13) 허영한,『새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본문2』,168-172

14) Rey M, Longyear 『19세기 낭만주의 음악』,21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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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연습곡, 즉흥곡 등 시적인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곡

들이 많이 쓰여졌다15). 그러나 실내악에서는 피아노 독주곡이나 리트가 지

니는 내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성이 부족하고, 관현악이 지니는 다채로운 색

채와 압도적인 음향이 없었기에 낭만주의 작곡가인 베를리오즈와 리스트,

바그너 등의 작곡가들이 실내악에서 보여준 공헌은 그리 크지 않았다.16) 실

내악은 고전적인 전통을 중시한 작곡가인 슈베르트, 브람스, 멘델스존과 슈

만에게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피아노와 현악을 위한 실내악곡은 이들

을 통하여 많이 쓰여졌다. 특히 이들 중 브람스는 실내악곡에 큰 관심을 가

졌으며 이중주 소나타, 현악 6중주, 호른, 바이올린,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3

중주곡 등 여러 가지 편성을 하여 작곡하였으며 총 24곡의 실내악곡을 작곡

하였다. 대표적인 실내악곡으로는 <피아노 5중주곡 f단조(Quintet for P iano

and Strings in f minor, Op.34)>,<첼로 소나타 제1번 e단조(Sonata for

'Cello and P iano No.1 in e minor, Op.38)>와<클라리넷 5중주곡 b단조

(Clarinet Quintet in b minor Op.115)>그리고<클라리넷 소나타 제1번 f단

조(Clarinet Sonata No. 1 in f minor Op.120-1)>,<클라리넷 소나타 제2번

E♭장조(Clarinet Sonata No. 2 in Eb Major Op.120-2)>등을 들 수 있다.

15) 최문선,“브람스 바이올린소나타 제3번에 담긴 고전성과 낭만성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석

사학위논문,2011),6.

16) Donald J,Grout, Claude V.Palisca,『A Hostory of Western Music,개정4판』,편집국역(서울:
세광음악출판사,199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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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브람스의 생애와 작품세계

1. 생애

독일의 19세기 낭만주의에 속하면서 고전적 형식을 중시한 브람스는 1833

년 5월 7일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다. 그는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였던

아버지 요한 야코프 (Johann Jakob Brahms, 1806-1872)로부터 기본적인 음

악 교육을 받았으며 7세 때 코셀 (Otto Friedrich Willibald Cossel, 1813-

1865)17)에게 피아노를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하여 12세 때는 마르크스젠

(Eduard Marxsen, 1806-1887)에게 작곡과 음악이론을 배웠다. 마르크스젠의

영향으로 브람스는 고전주의 및 바로크 음악을 연구하여, 당시의 음악가로

서는 매우 드물게 고전주의 음악가로 간주되었고 15세 때 최초의 피아노 독

주회를 열었다.18)

1853년 브람스가 20살이 되던 해에 헝가리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레메니

(Eduard Reméni, 1830-1898)와 함께 여러 지방으로 연주여행을 다니던 중

하노버(hannover)에서 바이올린의 대가 요아힘(Joseph Joachim, 1831-1907)

을 만나 그의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요아힘의 소개로 바

이마르(Weimar)에 있는 리스트(Frans Liszt, 1811-1886)도 만나지만 서로

마음을 터놓지는 못하였다. 그 후 1853년 9월 30일 요아힘으로부터 슈만

(Robert Schumann, 1810-1856)을 소개 받고 그를 만나기 위해 뒤셀도르프

를 방문하였다.19)

슈만은 브람스의 뛰어난 재능을 알아보고, 클라라 슈만(Clara Schumann,

1819-1896)과 함께 브람스를 세상에 소개하기 위하여 1853년 10월 『음악신

17) 함부르크의 피아노 교사

18) 김원구,『음악사대도감』(서울:한국사전연구사,1996),614.

19) 음악지우사 편,『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⑲브람스』(서울:음악세계.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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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Neue Zeitschrift für Musik)에 「새로운 길」(Neue Bahnen)이라는

제목으로 브람스의 천재성을 음악대중에게 소개하였다.20)

브람스는 슈만을 깊이 존경하였고, 슈만이 죽을 때까지 곁에서 집안을 보

살폈다. 그러는 사이 클라라 슈만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만 더 이상은 발전

시키지 않고 우정의 관계를 평생 지속하였다. 그리고 브람스는 이 시기부터

엄격대위법과 악기법, 변주기법의 연구에 착수하는 등 자신만의 음악적 스

타일을 연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21)

1857년부터 1859년까지는 주로 함부르크(Hamburg)에서 거주하였고, 한

동안 데트몰트(Detmold)에서 궁정 피아니스트, 실내악주자 겸 궁정합창단

지휘자로 보내며 경제적으로 기반을 다지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면

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1858년 여름에는 브람스가 괴팅겐에서 대학교

수의 딸인 아가테 폰 지볼트(Agathe von Siebold)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가곡 <8 Lieder and Romances, Op.14>, <5 Poems, Op.19>, <3 Duets,

Op.20>을 작곡하였다. 또한 1859년에는 청년의 고뇌를 담은 <피아노 협주

곡 제1번 d단조(P iano concerto No.1 d minor, Op.15)>도 완성하였지만 청

중들에게 심한 비평을 듣고 실망감에 빠지게 된다. 이 때 가수인 슈톡하우

젠(Julius Stockhausen, 1826-1906)을 만나게 되면서 창작활동이 다시 활발

해졌고, 1861년에는 피아노곡<헨델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Variation

en and Fuga uber Theme von Händel Op.24)>를 비롯해 <피아노 4중주

곡 제1번 g단조(Quartet for P iano and Strings No.1 in g minor, Op.25)>

와 <피아노 4중주곡 제2번 A장조(Quartet for P iano and Strings No.2 in

A Major, Op.26)>가 작곡되었다.

1862년 브람스는 빈으로 이주하였고, 1863년에는 징아카데미(Sinakademie)

20) 정혜지,“브람스 작품에서 나타나는 선율구조의 변박 및 복합박절의 특성에 관한 연구”(성신

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2013),4.

21) 음악지우사 편,『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⑲브람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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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창단 지휘자로 초빙되지만 1년 뒤 사임하였다. 그리고 1865년 1월, 어

머니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브람스는 이를 애도하기 위하여 1868년 <독

일 레퀴엠 (German Requiem, Op.45)>를 완성하여 발표하였고 그 다음 해

에 초연하여 대 성공을 이루자 브람스의 명성은 높아만 갔다. 하지만 1872

년 2월 아버지가 간암으로 사망하자 큰 비탄에 잠기지만 그 해 가을부터

1875년까지 빈의 악우협회(Gesellschaft der Musikfreunde)의 예술 감독이

되어 관현악단과 합창단의 정기연주회 결정권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의 작품

도 연주할 뿐만 아니라 지휘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주활동으로 작곡은

잠시 중단 되었지만 브람스의 명성은 급부상하였다. 그러나 1873년 여름에

참아왔던 창작의욕이 활발해지면서 매년 여름피서지에서 작곡에만 몰두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브람스는 악우협회를 사임하고 각 지역으로 자신의 작품을 주제로 한 연주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1876년 <교향곡 제1번 c단조(Symphony No.1 In c

minor, Op.68)>와 1877년 <교향곡 제2번 D장조(Symphony No.2 In D

Major, Op.73)>를 발표하여 호평을 받았으며, 1878년에는 처음 방문한 이탈

리아에 깊은 인상을 받고 9번에 걸쳐서 이탈리아를 여행하였다.22)

1879년에는 브레슬라우 대학에서 명예철학박사의 칭호를 받고 이것의 답례

로 다음 해에 <대학축전서곡(Akademische Festouverture, Op.80)>을 작곡

하여 헌정하였다.23) 한편 이 무렵 요아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지만

1885년 <교향곡 제 4번 e단조(Symphony No.4 In e minor, Op.98)>에 의

하여 관계가 회복되고, 1887년에는「화해의 협주곡」이라고도 불리는 <바이

올린과 첼로를 위한 2중 협주곡 a단조(Concerto For Violin, Cello And

Orchestra in a minor, Op.102)>를 작곡하였다.24)

22) 음악지우사 편,『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⑲브람스』,17.

23) 세광음악출판사 편,『세광명곡해설대사전』(서울:세광음악출판사,1993),683.

24) 정미영, “브람스의〈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제1번 G장조, Op.78〉연구 : 가곡”

(성신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2013),7.



- 10 -

1890년 <현악 5중주곡 제2번 G장조(String Quintet No.2 in G major,

Op.111)>를 완성한 후에 브람스 스스로가 영감이 감퇴하고 창작력이 쇠퇴

한 것을 느끼고 대곡 작곡을 그만두고 유서를 남기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891년 마이닝겐을 방문하여 클라리넷 주자 리하르트 뮐펠트(Richard

Mühlfeld, 1856-1907)의 연주를 듣고 브람스의 영감이 되살아나 <클라리넷

소나타 제1번 f단조(Clarinet Sonata No.1 in f minor, Op. 120-1)> 와 <클

라리넷 소나타 제2번 E♭장조(Clarinet Sonata No.2 in Eb Major,

Op.120-2)>를 작곡하였다.25)

1892년에는 클라라와 함께 브람스에게는 둘도 없는 여성이었던 엘리자베

트 폰 헤르초겐베르크(Elisabeth von Herzogenberg, 1847-1892)도 세상을

떠나게 되어 고독과 슬픔의 감정이 더해졌으며 1896년 3월에는 클라라가 위

독하다는 말을 듣고 그녀의 죽음과 불안정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성경

을 기반으로 한 <4개의 엄숙한 노래(Vier ernste Gesänge, Op.121)>를 작

곡하였다.26) 클라라의 장례식을 치른 후 브람스도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

고 브람스의 최후의 작품으로 <11개의 코랄 전주곡(11 Choral vorspiele,

Op.122)>을 쓰고 1897년 4월 3일 64세의 나이로 빈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25) 음악지우사 편,『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⑲브람스』,19

26) 음악지우사 편,『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⑲브람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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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세계

브람스의 작품은 교향곡, 실내악곡, 피아노곡, 협주곡 등 고전주의 형식 안

에서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작곡하였다. 브람스의 창작 양식은 그의 작곡기

법과 작품들이 작곡되어진 장르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4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다.27)

1) 제1기(1851-1855)

브람스는 스승인 마르크스젠의 영향으로 바로크와 고전주의에 친숙하였고

피아노곡 작곡에 치중하였다. 브람스가 출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최초

의 작품은 <스케르초 e♭단조(Scherzo eb minor, Op.4)>28)이었으며 2개의

대조적인 트리오를 가진 A-B-A-C-A의 론도 형식으로 1851년 작곡되었다.

그 후로 <피아노 소나타 3곡> 과 <4개의 발라드(Four Ballads For piano,

Op.10)>가 작곡 되었다. <피아노 소나타 제1번 C장조(P iano Sonata No.1

C Major Op.1)>은 총 4악장이며 1악장은 소나타 형식인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로 구성되어있다. 그 외 대표작으로 <6개의 가곡집(Six Songs for

Tenor or Soprano and P iano, Op.3)>과 <슈만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 f#단

조(Variationen uber ein Thema von Robert Schumann f# mionr, Op.1)>가

있다.

2) 제2기(1856-1865)

제2기는 브람스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1865년까지이며 실내악곡과 변주곡

27) 음악지우사 편,『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⑲브람스』,324.

28) Rey M, Longyear,『19세기 낭만주의 음악』,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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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작곡하였다. 그리고 초기 관현악곡인<세레나데 제1번 D장조(Serenade

No.1 in D Major Op.11)> 와 <세레나데 제2번 A장조(Serenade No.2 in

A Major Op.16)>이 작곡되었다. 변주곡은 <헨델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B♭장조(Variationen und Fuge über ein Thema von Handel,

Op.24)>가 1861년에 작곡되었는데 주제는 헨델의 <하프시코드 모음곡

(Suite de P ièces)>제2권 중 제1곡의 제2악장 주제에서 가져온 것이며29),

25개의 변주마다 선율적 또는 리듬적 동기나 음형을 각 변주에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30) 같은 해에 피아노 4중주곡 2곡이 작곡되었으며, 1865년에는

<첼로 소나타 제1번 e단조(Sonata for Cello and P iano No.1 in e minor,

Op.38)>가 작곡되었다. 이 곡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첼로가 고음역으로

올라가지 않고, 피아노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며,31) 각 악장에서 대위법을 사

용하고 있다. 그리고 브람스의 실내악곡 중에 <현악 6중주곡 2곡>과 <호른

3중주곡 E♭장조(Trio for P iano, Violin and Horn in Eb Major, Op.40)>

도 이 시기에 작곡되었다.

3) 제3기(1866-1890)

제3기에는 교향곡, 실내악곡 등이 많이 작곡 되는 시기였다. 먼저 1868년

브람스의 최고의 합창곡인 <독일 레퀴엠(German Requiem, Op.45)>이 작

곡되었다. 브람스의 레퀴엠은 죽은 자를 위한 미사의 전례 가사가 아니라

성서에 기초 하였고 대위법은 바흐를 토대로 하였다.32) 1876년에는 브람스

의 <교향곡 제1번 c단조(Symphony No. 1 in c minor)>가 작곡되었으며 이

29) 음악지우사 편,『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⑲브람스』,353.

30) F.E.Kirby,『피아노 음악사:20세기말까지』,김혜선옮김(서울:도서출판다리,2007),296.

31) 음악지우사 편,『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⑲브람스』,353.

32) Donald J,Grout, Claude V.Palisca, J.Peter Burkholder,『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제7판(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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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해에 바로 <교향곡 제2번 D장조(Symphony No. 2 in D Major)>가 작곡

되었다. 이 후<교향곡 제3번 F장조(Symphony No. 3 in F Major)>은 1883

년에, <교향곡 제4번 e단조(Symphony No. 4 in e minor)>은 1885년을 마

지막으로 총 4곡의 교향곡이 작곡되었다.33)

<교향곡 제1번 c단조(Symphony No. 1 in c minor)>는 조성과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을 토대로 삼았다.34) 그리고 브람스의

교향곡 중에서 낭만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것은 전

체적인 조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35) 1악장은 c단조, 2악장은 E장조, 3악장

은 A♭장조와 B장조, 4악장은 c단조와 C장조로 장3도 관계를 나타내고 있

으며, 1악장의 첫 부분은 반음계적인 주제가 2악장과 4악장에서 반복되는

것도 낭만주의의 특징이다.36) <교향곡 제4번 e단조(Symphony No. 4 in e

minor)>의 마지막 악장에서는 교향곡에서 쓰지 않는 샤콘느로 작곡되었으

며 오스티나토 베이스와 화성에 기초한 변주곡으로 브람스가 바로크 음악에

매료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37) 교향곡이 완성되는 기간 동안 브람스는

1878년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Violin Concerto D Major, Op.77)>와

1880년에는 <대학축전서곡(Akademische Festouverture, Op.80)>을 작곡하

였다.

1879년에는<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G장조(Violin Sonata No. 1 in G

Major Op.78)>와<바이올린 소나타 제2번 A장조(Violin Sonata No. 2 in A

Major Op.100)>이 작곡되었는데 이 두 곡은 브람스의 가장 서정적이고 선

33) Donald J,Grout, Claude V.Palisca, J.Peter Burkholder,『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제7판(하

)』,168.

34) Donald J,Grout, Claude V.Palisca,『A Hostory of Western Music,개정4판』,705.

35) Donald J,Grout, Claude V.Palisca,『A Hostory of Western Music,개정4판』,705.

36) Donald J,Grout, Claude V.Palisca,『A Hostory of Western Music,개정4판』,705.

37) Donald J,Grout, Claude V.Palisca, J.Peter Burkholder,『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제7판(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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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38) 1888년에 작곡된 <바이올린 소나타 제3

번 d단조(Violin Sonata No. 3 in d minor Op.108)>는 앞의 두 곡보다 더

교향악적인 작품이라고 평가되어졌다.39) 또한 1879년에는 많은 가곡이 작곡

되었으며, 헝가리의 집시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는<집시의 노래(Z igeuner

lieder, Op.103)>도 작곡되었다. 그 외에도 <첼로소나타 제2번 F장조(Cello

Sonata No. 2 in F Major Op.99)> 와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협주곡 a

단조(Concerto for Violin, Cello and Orchestra in a minor Op.102)>, 1891

년에 개작한 <피아노3중주곡 제1번(P iano Trio No.1 in B Major, Op.8)>,

<피아노3중주곡 제2번(P iano Trio No.2 in C Major, Op.87)>, <피아노3중

주곡 제3번(P iano Trio No.3 in c minor, Op.101)>그리고 <현악 5중주곡

제1번(Streichquintett No.1 F Major Op.88)>과 <현악 5중주곡 제2번

(Streichquintett No.2 G Major Op.111)>도 작곡되었다.

4) 제4기(1891-1897)

제4기에는 가곡, 피아노곡, 실내악곡에 중점을 둔 시기였다.40) 창작 의욕을

잃었던 브람스가 클라리넷 주자 리하르트 뮐펠트(Richard Mühlfeld,

1856-1907)를 만나면서 <클라리넷 3중주곡 a단조(Trio for Clarinet, Cello

and P iano in a minor, Op.114)> 와 <클라리넷 5중주곡 b단조 (Clarinet

Quintet in b minor Op.115)>을 1891년에 작곡하였다. <클라리넷 5중주곡

b단조(Clarinet Quintet in b minor Op.115)>는 전체의 조성이 b단조 외에

주로 같은 으뜸음조인 B장조와 나란한조인 D장조로 조성이 근접하게 움직

이고 있는 것은 17세기와 18세기의 변주 모음곡 양식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

38) 박은정, “Johannes Brahms『sonata for Piano and Violin in A, Op.100』에 관한 연구-실

내악 작품 중심으로 한 Brahms의 작곡기법 연구-,”(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11.

39) Donald J,Grout, Claude V.Palisca,『A Hostory of Western Music,개정4판』,694.

40) 음악지우사 편,『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⑲브람스』,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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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다.41) 3악장에서는 브람스의 특징인 서정적이고 민요풍의 선

율이 연주되었고, 4악장에서는 주제가 민요풍이면서 화성적으로 작곡되었고

주제의 리듬 형을 스트레토 기법을 사용하여 대위법적인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42) 1894년에는 <클라리넷 소나타 제1번 f단조(Clarinet Sonata No. 1

in f minor Op.120-1)>와<클라리넷 소나타 제2번 E♭장조(Clarinet Sonata

No. 2 in Eb Major Op.120-2)>를 작곡하였다. 실내악곡을 작곡하는 기간

동안 1892년에는 4개의 성격소품을 작곡하였으며, 최후의 가곡으로는 <4개

의 엄숙한 노래(Vier ernste Gesänge, Op.121)>를 작곡하였다. 그리고 브람

스 생애의 마지막 작품으로 1896년 오르간곡인 <11개의 코랄 전주곡(11

Choralvorspiele, Op.122)>이 작곡되었다. 총 11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브

람스의 청년시절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성부에 코랄 가사의 단어

를 더하여 코랄 선율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 작품은 독일 낭만파 오르간

곡의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다.43)

41) 음악지우사 편,『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⑲브람스』,213.

42) 음악지우사 편,『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⑲브람스』,216-217.

43) 음악지우사 편,『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⑲브람스』,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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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브람스의 음악적 특징

1. 선율

브람스는 서정적이고 민요적인 선율의 특징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러한 민

요적인 선율은 19세기 일어났던 민속 가곡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서 독일민요 및 헝가리 민요 등의 영향을 받아 나타났다. 또한 주제선율이

내성이나 베이스 성부에서 제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악보1> 피아노 3중주곡 (Piano Trio No.1, Op.8) 제 1악장, 마디1-8

- 주제선율이 피아노의 상성부에서 서정적인 선율로 제시되고 마디4에서는

첼로에서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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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 15 Volkskinderlieder, WoO 31 No.4 (Sandmännchen) 마디1-8

- 민요 연구가인 안톤 주칼말리오의 독일민요집에서 선율을 차용하여 편곡

한 곡이다.

<악보3> 피아노 소품 Op.117 (Klavierstücke Op.117 No.1 intermezzo in

E♭Major) 마디1-4

- 오른손의 옥타브 내성에서 주제 선율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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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기

브람스는 주제의 동기를 선율, 리듬, 화성적으로 변형시켜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는 작곡방식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작곡기법은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1874-1951)에 의해서 발전하는 변주(Developing Variation)라고

불리어졌으며44) 각 악장 안에서 동기를 변형하거나 발전 시켜 순환적인 연

결을 함으로써 곡 전체에 통일성을 이루었다.45) 대표적인 예로써 1864년에

작곡된 피아노 5중주곡 f단조<Quintet for P iano and Strings in f minor,

Op.34>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악보4> 피아노 소나타 제3번 f단조 (P iano Sonata No.3, Op.5) 제 1악장,

마디1-4 동기 A

44) Donald J,Grout, Claude V.Palisca, J.Peter Burkholder,『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제7판(하

)』,170.

45) 박은정,“Johannes Brahms 『Sonata for Piano and Violin in A, Op.100』에 관한 연구 -

실내악 작품을 중심으로 한 Brahms의 작곡기법 연구-,”(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

문,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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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 피아노 소나타 제3번 f단조 (P iano Sonata No.3, Op.5) 제 1악장,

마디5-9

- ♩였던 동기A가 마디5에서는와♪로 리듬이 확대되어 사용되었다.

<악보6> 피아노 소나타 제3번 f단조 (P iano Sonata No.3, Op.5) 제 1악장,

마디15-18

- 동기A가 피아노 오른손에서는 전위되어 나타났고, 왼손은 두 옥타브 아

래에서 차례대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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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 피아노 소나타 제3번 f단조 (P iano Sonata No.3, Op.5) 제 1악장,

마디1-4

- 동기A가 4도 음정관계로 제시되었다.

<악보7-1> 피아노 소나타 제3번 f단조 (P iano Sonata No.3, Op.5)

제 1악장, 마디 56-61

- <악보7>에서 동기A의 A♭-D♭의 완전4도 관계가 마디57의 G♭-C,

F-B♭, E♭-A♭, D♭-G♭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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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 피아노 5중주곡 f단조(Quintet for P iano and Strings in f minor,

Op.34) 제 1악장, 마디12-19

- 마디12의 현악기들에서 제시되는 8분음표의 동기 B가 마디18-19에서는

8분음표 리듬이 16분음표로 축소되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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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1> 피아노 5중주곡 f단조(Quintet for P iano and Strings in f

minor, Op.34) 제 1악장, 마디23-28

- <악보8>의 마디12 에서 제시되었던 A와B의 리듬이 마디23부터 사용되

었는데, 이 때는 강박이 아닌 3번째 박자에서 기존의 음정관계에서 변형되

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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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9>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제 1번 G장조(Sonata for P iano

and Violin in G Major Op.78)제 2악장, 마디1-5

- 2악장 마디1-5의 동기A가 3악장에서 다시 제시되는데, 2악장에서 8분음

표였던 리듬이 3악장에서는 4분음표로 확대되어 사용되었다.

<악보9-1>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제 1번 G장조(Sonata for

P iano and Violin in G Major Op.78) 제 3악장, 마디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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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식

브람스는 그의 교향곡, 실내악곡, 협주곡과 같은 장르에서 소나타 형식과

변주곡 형식을 즐겨 사용하였다. 또한 3악장이 아닌 4악장으로 구성한 작품

들을 많이 썼는데, 1악장은 소나타형식 2,3악장은 주로 3부형식 그리고 4악

장은 소나타, 론도, 혹은 변주곡 형식 등으로 구성되어진다. 그러나 고전주

의 형식과의 차이가 있다면 악장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3악장에서 스케르초

대신 서정적인 인터메초 혹은 성격소곡을 제시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46)

브람스는 그의 가곡에서 슈베르트처럼 유절형식 혹은 변형된 유절형식을 즐

겨 사용하였다.47) 또한 바흐의 영향으로 푸가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B♭장조 Op.24 (Variationen und Fuge über

ein Thema von Handel, Op.24)>와<독일 레퀴엠 (German Requiem,

Op.45)> 그리고 <첼로 소나타 제1번 e단조 (Sonata for Cello and P iano

No.1 in e minor, Op.38)>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48)

46) Donald J,Grout, Claude V.Palisca, J.Peter Burkholder,『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제7판(하

)』,168.

47) Donald J,Grout, Claude V.Palisca, J.Peter Burkholder,『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제7판(하

)』,172.

48) Rey M, Longyear,『19세기 낭만주의 음악』,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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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0> 교향곡 제1번 (Symphony No.1 in C minor, Op.68) 제 3악장,

마디1-10

- 제 3악장이지만 스케르초가 아닌 2/4박자의 우아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선

율을 제시하는 로망스 풍의 3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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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1> 여름저녁(Sommerabend) Op.85 No.1 1절 마디1-9

- 1절에서는 피아노의 오른손이 싱코페이션 리듬에서 4분음표와 8분음표로

이루어진 3도 화성이 제시되고, 왼손에서는 4분음표와 8분음표로 이루어진 분

산화음이 나타난다. 3절이 시작되는 마디25부터는 피아노 왼손에서 셋잇단음

표로 바뀌어 변형된 유절 가곡 형식에서 곡이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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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1-1> 여름저녁(Sommerabend) Op.85 No.1 3절 마디25-32

<악보12> 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B♭장조 Op.24 (Variationen

und Fuge über ein Thema von Handel, Op.24) 마디1-5

- 변주곡의 마지막 변주에서 푸가기법을 사용하였다.



- 28 -

4. 리듬

브람스는 복합리듬(Polyrhythm), 헤미올라(Hemiola), 당김음(Syncopation),

그리고 불규칙한 박자를 사용하여 프레이즈를 연장시키거나 종지를 늦추기

위해 마디에 또 다른 박을 추가하기도 하였다.49)

복합리듬은 대조적인 리듬이 2성부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기법으로 한 선율

은 2연음 그리고 다른 한 선율은 3연음부로 교차되어 나타나는 것을 뜻한

다.50) 헤미올라는 3박자의 리듬이 2박자의 리듬으로 변화 되는 것을 말하는

데, 대부분 3/4이나 6/8로 된 악장들에서 사용되며51) 당김음은 강박과 여린

박의 셈여림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뜻하며 2마디에 걸쳐서 붙임줄로 나타나

는 경우도 있다.52)

<악보13>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제 3번 d단조 (Sonata for

P iano and Violin in d minor Op.108) 제 1악장, 마디16-21

- 마디16의 피아노 반주부의 오른손은 셋잇단음표로 연주되면서 왼손의 4분

음표 2개와 교차되어 2:3 복합리듬이 사용되었다

49) Rey M, Longyear,『19세기 낭만주의 음악』,234-236.

50) 박세원,『음악용어사전』,(서울:세광음악출판사,1986),591.

51) Rey M, Longyear,『19세기 낭만주의 음악』,236.

52) 남용,『핸드북 음악용어사전』,(서울:일신서적출판사),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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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4>호른3중주 E♭장조(Horn Trio in Eb Major op.40) 제 4악장,

마디 79-86

- 마디79-82까지는 6/8박자의 리듬으로 나오다가 마디83부터는 피아노 부

분이 3/4 박자의 리듬감을 보여주는 헤미올라가 사용되고 있다.



- 30 -

<악보15>조용해진 나의 잠결 (Immer leiser wird mein Schlummer,105-2)

마디15-19

- 마디15의 피아노 오른손의 마지막 8분음표에서 붙임줄로 인하여 싱코페이

션 리듬이 강박의 위치에 사용되었다.

<악보16> 피아노 소나타 제3번 f단조 (P iano Sonata No.3, Op.5) 제 1악장,

마디 205-222

- 마디205-222는 같은 으뜸음조인 F장조로 나타나는데, 이때 마디205-208

의 두 번째 박에서 나타나는 2분음표는 싱코페이션 리듬으로 제시된다. 마

디213-214에서는 3/4박자에서 6/4박자로 바뀌고 화음에서는Ⅴ₇-Ⅰ의 진행으

로 곡이 마칠 듯이 보이지만 Ⅰ-Ⅲ-Ⅳ-Ⅴ-Ⅴ/ⅵ-ⅵ의 화성의 변화를 주면

서 곡이 진행되고 마디215에서 다시 3/4박자로 돌아온다. 그리고 마디

216-222에서 Ⅴ₇-Ⅰ로 정격종지를 하지만 F장조의 Ⅰ화음을 6마디에 걸쳐

서 연장되는데, 이때 꾸밈음과 분산화음으로 변화를 주며 종지의 연장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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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6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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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성

브람스는 분산화음, 당김음이나 지속음에 의한 불협화음, 부속화음과 감7화

음 등을 사용하여 낭만주의의 풍부한 화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반음계적 화

성은 다음 주제로 진행하기 위한 경과적인 역할을 하거나 감정의 고조를 위

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는데53) 반음계적으로 화성 진행이 극대화 되었을 때는

조성이 모호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명동음을 통해 전조가 이루어지기

도 하였다.

<마디17> 첼로 소나타 e단조 (Cello Sonata No.1 in e minor, Op.38)

제 2악장, 마디71-76

- 마디71부터 3마디에 걸쳐서 첼로와 피아노 오른손에서 반음계적 하행이

이루어지고 피아노 왼손에서는 반진행으로 4분음표들이 쓰여졌다.

53) 김낭희, “J. Brahms의 Violin Sonatas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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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8>피아노 소나타 C장조 (Piano Sonata No.1 in C Major, Op.1)

제 1악장, 마디111-118

- 8분음표의 분산화음이 피아노의 오른손과 왼손에서 번갈아 가며 나타난다.

<악보19> 피아노 소품 Op.118 (Klavierstucke Op.118 No.4 Intermezzo)

마디1-6

- 마디3의 피아노 왼손에서는 A-C-E♭-G♭의 감7화음이 6연음부의 분산

화음에서 제시되는데 마디3에서는 상행하고 마디4에서는 하행하여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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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0>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제 3번 d단조 (Sonata for

P iano and Violin in d minor Op.108)제 3악장, 마디105-114

- 마디110 바이올린 선율의 A♭-G♭-F음이 마디111에서 이명동음 G#-

F#-E# 으로 제시되면서 f단조에서 f#단조로 전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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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피아노와 바이올린 위한 소나타 제2번

A장조 Op.100 작품분석

1. 작품배경

1886년 여름에 스위스의 툰 호수 근처의 마을에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바이올린 소나타 제2번 A장조 (Sonata for P iano and Violin in A

Major Op.100)>가 작곡되었다. 그리고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제2번(Cello

and P iano No.2 in F major, Op.99)>, 피아노3중주곡(P iano Trio, No.101)

그리고 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d단조 (Violin Sonata No. 3 in d minor

Op.108)도 같은 해에 작곡되었다.54)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제2번 A장조 (Sonata for P iano and

Violin in A Major Op.100)>는 헬메스베르거(Joseph Hellmersberger,

1828-1893)와 브람스에 의해 1886년 12월2일에 초연되었으며 이듬 해에 짐

로크사에서 출판되었다.55)

54) Leon Botstein, The Compleat Brahms (New York: W.W.Norton,1999),98.
55) 음악지우사 편,『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⑲브람스』,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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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마디 조성

제시부

제1주제부

제1주제 1-10

A
연결구 11-20

제1주제 반복 21-30

경과구 31-50

제2주제부

제2주제 51-58

E
연결구 59-66

제2주제 반복 67-74

종결구 75-88

발전부

제1주제부 제1주제 발전, 반복 89-116
E(A-F-d-g-

Eb-B)

제2주제부
제2주제 발전, 반복 117-136 b-f#-c#

제2주제 발전, 반복 137-157 c#-C#

재현부

제1주제부
제1주제 반복 158-167

A
경과구 168-186

제2주제부
제2주제 반복 187-210

종결구 211-218

Coda

새로운 요소 새로운 요소 219-242 D-G

제2주제부 제2주제 발전 243-258 C

제1주제부 제1주제 발전 259-280 A

2. 작품분석

1) 제 1악장

제 1악장은 A Major, 3/4박자의 곡으로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코다로

이루어진 소나타 형식으로 Allegro amabile(빠르고 사랑스럽게) 라는 템포

지시어가 제시되어 있는 악장이다.

<표1> 제 1악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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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부

제1주제의 선율은 1867년에 작곡된 바그너의 악극 <뉘른베르크의 마이스

터징거(D ie Meiste rsinger von Nürnberg)>에 나오는 <발터의 찬가

(Walter's P rize Song)>의 선율에서 차용한 것으로56) 1악장의 기본 동기

가 되어 곡의 통일성을 나타낸다.

<악보21> 바그너의 악극<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D ie Meiste rsinger

von Nürnberg)> 에 나오는 <발터의 찬가(Walter's P rize Song)>(1867)

마디6-10

마디6에서 제시되는 e²-b¹-c¹ 57)의 음정관계와 4분음표 리듬이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제2번 A장조 (Sonata for P iano and Violin in A

Major Op.100)> 1악장의 마디1의 동기 c#²-g#¹-a¹의 음정관계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6) Leon Botstein, The Compleat Brahms (New York: W.W.Norton,1999),98.

57) 계이름의 표기는 Robert W. Ottman의「Elementary Harmony」,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1989)에 근거하여 표기하였다. Rober W. Ottman에 의하면 Middle C는‘c¹'으

로 표시하고‘c¹'을 중심으로 한 옥타브 위는 ’c²', 두 옥타브 위는‘c³',세 옥타브 위는 ’c⁴'

로 표시하고, Middle C로부터 한 옥타브 아래는‘c', 두 옥타브 아래는'C', 세 옥타브 아래

는 ’CC'로 표시한다.



- 38 -

<악보22> 제 1악장, 마디1-5

그리고 동기B는 새로운 요소( ♪♪♪)를 이루는데 동기A와 B를 통해 이

루어진 제1주제는 5마디로 프레이즈를 이루는데, 마디1-4의 피아노에서, 그

리고 마디5에서는 마디4에서 제시된 4도 음정관계를 바이올린이 동기B의

리듬 형에서 순차적으로 하행하며 제시된다. 마디6-10에서는 이러한 5마디

프레이즈가 동형진행으로 한번 더 제시된다. 또한 마디4에서는 b단조로 바

뀌었다가 마디7에서는 G장조의 조성으로 전조되어 마디9-10에서는 A장조

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것은 짧은 10마디 안에서도 화성의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특징이다. 마디11-13에서는 동기A를 반복하고 a²음

이 전타적인 기능을 하며 마디20까지 이어진다. 이 부분은 바이올린에서 주

제선율이 나오기 위한 연결구 역할을 한다. 마디13-14에서는 마디11-12 동

기A의 첫 박과 두 번째 박자에서 나타나는 화성을 하나의 화성으로 이루어

헤미올라 리듬에서 나타난다. 마디16-20의 피아노의 상성부는 반음계적으로

상행하고 마디18에서는 A장조의 나폴리6화음의 Ⅴ₇에 속한 f음을 피아노

왼손에 사용하며 A장조의 Ⅴ⁷(미,솔#,시,레)로 연결구가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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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3> 제 1악장, 마디1-20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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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21부터 바이올린이 주제 선율을 이끌면서 제1주제의 피아노와 바이올

린의 역할이 바뀌어 마디30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마디21의 피아노는 마디1

의 4분음표 리듬이 8분음표의 리듬으로 바뀌면서 동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피아노의 주제선율(마디1-5) (마디6-10) 과 연결구(마디11-15) (마디16-20)

그리고 바이올린 주제선율(마디21-25) (마디26-30)은 각 각 5마디의 2개의

프레이즈로 구성되어있으며 마디1-30까지는 종지 없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고전주의 형식과는 다른 점으로서 주제의 연장을 보여준다.58)

<악보24> 제 1악장, 마디21-30

58) Rey M, Longyear,『19세기 낭만주의 음악』,23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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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31에서는 동기A가 바이올린과 피아노 오른손에서 함께 나타나는데, 바

이올린이 e³음을 옥타브에서 제시하고 피아노가 4분음표 리듬으로 b#¹-c#²

음을 연주하는데 음정관계도 동기A의 음정관계인 ( )로 동일하

게 나타난다. 그리고 마디31부터는 4마디의 프레이즈로 축소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마디33-34와 37-38에서는 브람스 리듬의 특징 중 하나인 헤미올라

리듬이 나타난다. 마디43부터는 E장조의 조성으로 전조되고 마디47-48은

Ⅴ₇의 분산화음으로 진행되며 마디50까지의 긴 경과구가 끝이 난다.

또한 브람스가 차용한 특징이 여기서도 나타나는데, 1885년에 작곡된 그의

가곡 <빨리오너라 (Komm bald Op.97-5)>의 마디16의 피아노 반주 형태인

♩♩가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제2번 A장조 (Sonata for

P iano and Violin in A Major Op.100)> 제 1악장, 마디31-32와 35-36 그리

고 마디39-41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59)

59) Leon Botstein, The Compleat Brahms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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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5> 제 1악장, 마디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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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6> 빨리오너라 (Komm bald Op.97-5)(1885) 마디15-21

제 2주제는 A장조의 딸림조인 E장조의 조성으로 제1주제의 동기B의 리듬

이 피아노의 상성부에서 나타나는데, 이 선율은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제2번 A장조 (Sonata for P iano and Violin in A Major Op.100)>와

같은 시기에 작곡되어진 그의 가곡 <흐르는 멜로디처럼(Wie Melodien

zieht es mir leise durch den Sinn, 105-1)>의 선율과 유사하다.60) 가곡은

2/2박자에서 4분음표 리듬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지만 바이올린 소나타에

서는 3/4박자의 곡으로 바뀌어 동기B의 리듬( ♪♪♪)으로 나타난다. 또

한 내성의 리듬(♩♪♪♪♪)이 대위법적으로 바이올린과 피아노에서 그대로

혹은 일부 수정되어 교대로 마디58까지 이어진다.

<악보27> 흐르는 멜로디처럼(Wie Melodien zieht es mir leise durch den

Sinn, 105-1)(1886) 마디1-4

60) Leon Botstein, The Compleat Brahm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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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8> 제 1악장, 마디50-58

마디59-66의 연결구에서는 g#단조로 전조되어 새로운 동기C가 겹붙점리듬

으로 나타나면서 감정이 고조되고, 마디67-74에서 E장조로 돌아와서 바이올

린이 제2주제를 동기B에서 반복한다. 이 때 피아노는 화성적으로 풍부해지

고, 2:3의 복합리듬을 나타낸다. 종결군은 마디75-88로 마디79에서 새로운

동기D가 제시되는데, 이 동기는 발전부의 마디117부터 중요한 요소로 쓰이

며 제시부는 마디87에서 E장조의 Ⅴ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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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9> 제 1악장, 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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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0>제 1악장, 마디79-88

                    Ⅰ  Ⅴ₇ 

② 발전부

발전부는 제시부와는 다르게 마디89의 바이올린 선율에서 제1주제의 동기

A 와 동기B를 사용하여 먼저 나온다. 또한 동기A의 음정관계인 4도가 마디

91-94의 피아노 오른손에서, 그리고 동기B의 일부분(ꁗ)이 바이올린에서 제

시되는데 마디90-93에서는 5도로 상행하여 나타난다. 마디97부터는 마디

89-96에서와 다르게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오른손의 역할이 바뀌어 피아노에

서 선율이 반복되는데 피아노 오른손의 동기B와 바이올린의 4도 음정관계

가 하행하여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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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1> 제 1악장, 마디89-100

마디102-103은 피아노 베이스음 c#-d♭의 이명동음을 통해 마디103의 마

지막 박자에서 F장조로 전조되고 마디106-108은 d단조, 마디109-110은 g단

조, 마디111-113은 E♭장조로 잦은 전조를 보인다. 마디114에서는 그 전에

나왔던 E♭장조의 E♭이 B장조의 D#과 이명동음이기 때문에 E♭에서 D#

을 통해 전조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때 마디105-116에서 동기A가 바이올

린과 피아노의 오른손과 왼손에서 각각 모방하여 제시되는데 바이올린과 피

아노가 단선율로 나타나다가 마디109의 피아노에서는 옥타브로 연주되면서

좀 더 풍부한 음색으로 진행되고 마디109-110에서는 전위로 변형되어 나타

나기도 한다. 또한 동기가 서로 맞물려 나오는 스트레토 기법도 함께 나타

난다. 마디117에서는 b단조로 전조되고 바이올린에서는 마디79에서 나왔던

동기 D가 제시되는데, 이때 피아노에서는 동기A의 리듬♩가♪로 축소되어

나타난다. 마디120에서 f#단조로 동기D가 피아노의 왼손에서 옥타브로 나타

나는데, 이때 마디120-121의 피아노 오른손 상성부에서도 동기A의 축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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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형이 나타나고 마디122-123의 바이올린에서는 동형진행 기법이 제시된

다.

<악보32> 제 1악장, 마디1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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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24-136까지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오른손 그리고 왼손에서는 제시부의

종결구 마디79에서 나왔던 동기D가 모방하듯이 대위법적으로 제시된다. 그

리고 마디137의 c#단조로 가기위하여 피아노 왼손은 c#단조의 Ⅴ인 g#음을

지속음으로 사용한다. 이때 마디124의 에서 marcato로 나타났던 악상은

마디127-128, 134-135의 dim를 통해 여리게 바뀌고, 피아노 왼손에서 나왔

던 g#의 지속음 옥타브는 마디132-135에서는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한마디

씩 주고받는다.

<악보33> 제 1악장, 마디12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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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단조에서 시작하는 마디137부터 피아노 오른손에서는 동기D가 다시 사

용되는데 이때 피아노의 왼손에서는 셋잇단음표가 사용되어 동적인 움직임

을 보여준다. 또한 동기 D가 마디117-132에서 제시되었을 때 보다 의 작

아진 악상에서 나타난다. 마디146-155는 동기D가 바이올린에서 제시되고 피

아노의 셋잇단음표는 3번째 박이 4분쉼표와 4분음표로 바뀌어 나타난다. 그

리고 이때 마디150에서는 이 곡의 원조성인 A장조의 반음계적 3도 관계인

C#장조의 조성에서 동기D가 바이올린에서 dolce로 제시되고, 마디156-157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는 C#장조의 으뜸음인 C#음을 에서 제시하면

서 Ⅰ-Ⅰ의 화성에서 고요하게 재현부로 넘어간다.

<악보34> 제 1악장, 마디13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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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4계속>

③ 재현부

마디158부터 제1주제 선율이 제시부와 동일하게 재현되었고, 원조성에서

제시되는 마디168-175는 제시부의 연결구가 아닌 마디31-38의 경과구를 가

져온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마디168-171이 제시부의 마디11-14의 형태로

바뀌어 나타났고, 마디11-15의 연결구 5마디 프레이즈와는 다르게 마디

31-34의 경과구와 같이 4마디의 프레이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필자는 마디

168-175를 제시부의 경과구인 마디31-38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마디31에서는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오른손에서 동기A의 음정관계가 나타난

것에 비하여, 마디168에서는 피아노의 오른손 상성부에서만 동기A의 4도와

2도의 음정관계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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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5> 제 1악장, 마디158-167

<악보36> 제 1악장 제시부의 연결구, 마디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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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7> 제 1악장 제시부의 경과구, 마디31-38

<악보38> 제 1악장 재현부, 마디16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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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76에서 시작하는 경과구의 피아노는 16분음표 분산화음으로 나타나는

데, 이것은 제시부의 경과구인 마디40-50에서 제시되었던 4분음표와 8분음

표보다 축소되어 유동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피아노의 왼손에서는

EE-F-F#-G-G#-A-B음이 반음계적으로 상행하고 이 때 악상은 에서 점

점 cresc되어 에서 나타난다. 제2주제부는 제시부와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마디203에서는 제시부의 마디67에 제시되었던 molto dolce와 다르게 dolce

legg.로 바뀌어 나타났으며 마디 215의 피아노 옥타브 화음에서 악센트가

사용되는 차이점을 보여준다. 또한 마디215-218은 D장조로 시작하는 코다를

준비하는 부분으로 D장조의Ⅰ,Ⅳ,Ⅴ₇ 그리고Ⅴ₇/Ⅴ화성으로 나타난다.

<악보39> 제 1악장, 마디17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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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0> 제 1악장, 마디203-218

ⅱ₇          Ⅴ/Ⅴ Ⅴ
 Ⅴ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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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코다

마디219-228까지는 정적인 분위기로 마디243에 제시되어있는 vivace의 빠

르기와는 다르게 대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피아노의 왼손 베이스에서는

원조성의 으뜸음 A음이 지속음으로 강조된다. 마디243-246에서는 마디75의

동기C가 C장조에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주고 받으면서 제시된다. 이때 마

디243의 에서 점점 커지면서 마디248과250에서는 음역대가 더욱 넓어지고

악상이 까지 나타나면서 감정이 고조에 달하게 된다. 마디250-258에서는

피아노의 왼손에서 셋잇단음표를 그리고 피아노 오른손의 상성부와 바이올

린은 3도 음정 차이로 동일한 리듬 형태를 제시한다.

<악보41> 제 1악장, 마디2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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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2> 제 1악장, 마디243-254

마디259-267은 제시부에서 나왔던 제1주제의 선율이 한번 더 반복되고 마

디261-262의 바이올린이 마디263-264, 265-266에서 동형진행으로 나타나며

마디266의 a²음이 붙임줄로 5박자동안 지속된다. 이때 마디261-266의 피아

노 왼손에서는 E음이 지속음으로 이어진다. 마디268-271은 제시부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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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에서 제시되었던 형태를 사용하여 마디272-275에서 동형진행하고 마

디276의 피아노에서는 재현부의 마디176에서 제시되었던 피아노의 분산화음

이 펼쳐지다가 A장조의 으뜸화음으로 1악장이 마무리 된다.

<악보43> 제 1악장, 마디25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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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3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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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마디 주성

제1부

A
주제제시 1-8

F
주제반복,발전 9-15

B

주제제시 16-30

d-F-d

주제발전 31-42

경과구 43-48

주제재현,발전 49-55

소종결구 56-71

제2부

A'
주제반복 72-79

D-F
주제반복 80-93

B'

주제변형반복 94-108

d-F-d

주제발전 109-120

경과구 121-126

주제재현발전 127-133

소종결구 134-149

제3부
A'' 주제반복 150-161 D-F

B'' B부분의주제요소 162-168 F

2) 제 2악장

제2악장은 AB-A'B'-A''B''의 3부형식으로서 A는 2/4박자의 F장조에서 B

는 3/4박자의 d단조에서 쓰여 졌다. 템포는 Andante tranquillo - Vivace -

Andante - Vivace di più - Andante - Vivace로 되어있다.

<표2> 제 2악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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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부

① A(Andante tranquillo)

마디1-8까지 바이올린에서 먼저 제시되는 주제 선율은 3개의 동기로 이루

어져 있는데, 먼저 동기A는 마디1의 c²-f²-e²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1악장에

나왔던 동기A의 음정관계인 4도, 2도가 전위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 음정들

은 2악장 안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마디1-2에 걸쳐서  를

동기B로, 마디2의 ♬♪를 동기C라고 지칭한다. 또한 동기B의 리듬은 2악장

에서 자주 사용되는 리듬의 형태로 피아노와 바이올린에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는데 마디1에서 바이올린이 연주 한 후에 마디2에서 피아노가 동기B

를 받아 연주한다. 피아노의 마디1에서 제시되었던 16분음표 분산화음은 마

디5에서 바이올린이 받아서 제시하고, 이때 피아노 왼손에서는 C음이 싱코

페이션 리듬에서 지속음으로 사용된다. 마디9의 피아노에서는 옥타브로 이

루어진 화성에서 주제선율을 제시하다가 마디11에서 바이올린이 선율을 받

아서 한번 더 주제를 제시한다. 마디15는 F장조의 ⅵ이면서 B부분의 d단조

의ⅰ인 레-파-라가 1전위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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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4> 제 2악장, 마디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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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 (Vivace)

B부분은 3/4박자의 스케르초 풍의 활기찬 민속풍의 춤곡으로 d단조에서

molto leggiero의 지시어로 마디16에서 시작한다.61) B부분의 주제는 마디

16-23까지의 피아노에서 제시되는데 이 때 마디16의 피아노에서는 2도와 4

도의 음정관계로 새로운 동기D(♩)가 제시된다. 또한 왼손에서는 4분음표

와 2분음표(♩)가 나타나는데, 이 때 ♩에는 스타카토가 있어 강박의 위치

이지만 가볍게 연주되어야 한다. 마디20-21에서는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왼

손이 ♩를 반진행으로 나타나고, 마디24-31의 바이올린에서는 B부분의 주

제가 다시 반복되는데 이 때 피아노의 오른손에서는 ♫♩ 음형이 나타난

다.

<악보45> 제 2악장, 마디16-27

61) Leon Botstein, The Compleat Brahms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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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31-42까지 B부분의 주제가 발전되어 제시되는데 피아노의 오른손에서

2도와 4도의 음정관계가 나타나지만 리듬의 형태는 변형되어 동형진행에서

나타나고, 마디 35-36에서는 피아노 오른손의 3화음과 왼손의 옥타브가 반

진행으로 나타난다. 마디37-40까지는 마디 31-34의 피아노의 오른손 상성부

에서 나왔던 선율을 바이올린과 함께 6도의 음정관계에서 동일한 리듬으로

동형진행의 특징을 한번 더 보여준다. 마디41-42에서 제시되는 leggiero와

다르게 마디43-48의 경과구에서는 dolce로 제시되고 피아노와 바이올린에서

는 2도의 음정관계가 서로 주고받듯이 다시 나타난다.

<악보46> 제 2악장, 마디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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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6-23에서 제시되었던 B부분의 주제가 마디49-55의 바이올린에서 다

시 재현되는데, 이 때 피아노는 마디24-30에서 4분음표와 8분음표를 제시한

것과는 다르게 셋잇단음표의 분산화음과 약박(2번째박)에 를 제시하는 변

화를 보인다. 마디56-57의 피아노의 왼손 내성의 f#-g-a-b♭-c¹는 바이올린

과 6도 음정관계로 동일한 리듬에서 나타난다. 마디60-69에서는 셋잇단음표

에서 악상이 에서 로 점차 하행하는데, 마디43-48에서 2도 음정이 특징

적으로 나타났던 것과 같이 마디60-67에서도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상성부에

서 2도 음정관계가 다시 나타난다. 마디68-71의 바이올린과 피아노에서는

동일한 리듬이 제시되며, d단조의 Ⅴ인 반종지(라,도#,미)로 B부분이 끝이

난다.

<악보47> 제 2악장, 마디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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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7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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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부

① A'(Andante)

A가 F장조에서 제시된 것과는 다르게 A'는 B의 같은 으뜸음조인 D 장조

에서 A부분의 주제선율이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마디72의 피아노는 음형
이 하행하면서 낮은음자리표에서 제시되고 마디75-78까지는 다시 높은음자

리표에서 나타난다. 마디76에서는 A부분의 마디5-8의 왼손에서 C음의 지속

음 ♪♩♪리듬이 셋잇단음표의 ♩ 로 바뀌면서 유동적인 특징을 보여주

는데, 이 때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왼손에서는 2:3의 복합리듬이 형성된다.

마디79에서는 원조성인 F 장조로 돌아오고, 마디80의 피아노에서 주제가

나오다가 바이올린이 마디82부터 주제선율을 받아서 마무리 하는데, A부분

에 비하여 길이가 14마디로 연장되어 나타난다. 또한 마디84-87에서는 피아

노 왼손의 하성부에서 F음의 지속음이 사용되고, 바이올린은 마디85-91까지

♫ 리듬에서 제시되는 선율을 와 espressivo로 시작하여 cresc, 그리

고 에 이르기까지 F장조에서 서정적이면서 풍성한 선율을 제시한다. 마디

93에서는 A부분의 마지막 화성과 같이 ⅵ도의 1전위로 조용히 마무리 된다.

<악보48> 제 2악장, 마디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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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9> 제 2악장, 마디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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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Vivace di più)

마디94에서 시작하는 B'는 B부분과 조성은 동일하지만 변화되어 나타나는

데, 바이올린은 4분음표의 피치카토를 marcaco에서 제시하는 동안 피아노는

4분음표, 4분쉼표, 8분쉼표 그리고 8분음표로 이루어진 음형을 스타카토와

leggiero에서 나타낸다. 이 때 바이올린의 marcato와 피아노의 leggiero 지

시어를 명확하게 지켜 연주한다. 마디102의 바이올린 선율은 B부분의 마디

24-26에서 제시되었던 바이올린 선율 중 각 마디의 a¹,c²,f¹과 3번째 박에 속

한 d²,a¹,b¹의 리듬이 ♪에서 ♩로 확대되어 나타났고, 마디102-104의 피아노

오른손과 왼손의 내성에서는 마디24-26의 피아노 상성부에서 나왔던 8분음

표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 때 왼손의 상성부에서는 반진행으로 오른손을 모

방하듯이 나타난다. 마디113-114의 바이올린에서는 마디35-36의 피아노 오

른손 상성부에서 제시되었던 8분음표 리듬이 나타나는데, 이때 두 번째♪부

터 슬러가 예상치 않은 위치에 사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슬러의 특징은

마디119-120의 바이올린과 피아노에서 다시 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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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0> 제 2악장, 마디94-105

<악보51> 제 2악장, B부분의 마디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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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2> 제 2악장, 마디111-120

<악보53> 제 2악장, B부분의 마디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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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21-125의 피아노 오른손은 옥타브로 진행하는데, 바이올린의 4분음표

의 피치카토는 피아노 왼손의 4분음표와 동일한 리듬으로 제시된다. 마디

127부터 B부분의 주제가 재현되는데 B부분의 마디49-54와 B'부분의 마디

127-132의 피아노의 셋잇단음표 분산화음은 동일하지만 마디49-54의 2번째

박자에서 나오던 2분음표 화음이 마디127-132에서는 3번째 박에서 4분음표

로 바뀌어 나오는 변화를 보여준다.

<악보54> 제 2악장, 마디121-129

<악보55> 제 2악장, B부분의 마디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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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43-145의 바이올린에서 2도의 음정관계가 나타나는데 B부분의 마디

65-67의 바이올린에서 하행하며 제시된 것과 다르게 상행하여 나타나고, 마

디147-149는 B부분의 마디69-71에 비하여 한 옥타브 아래에서 d단조의 Ⅴ

인 반종지로 끝이 난다.

<악보56> 제 2악장, 마디143-149

Ⅴ 

(3) 제3부

① A''(Andante)+ B''(Vivace)

마디150-151은 임시표의 사용으로 D장조의 조성감을 가지지만 마디152에

서 F장조로 다시 바뀌는데, 이때 마디151의 마지막 a음이 152의 첫 음 a와

붙임줄로 연결되어 두 조성이 공통음 역할을 함으로 조 옮김이 이루어 졌

다. 마디153-154에서는 F장조의 ⅵ도의 Ⅴ₇(라,도#,미,솔,)의 화성으로 진행

되고 바이올린의 음역대가 넓어져 마디153의 바이올린은 붙임줄이 사용된

a³음을 5번 반복하여 곡의 분위기와 감정이 고조된다. 마디155-156의 피아

노 왼손은 F장조의 으뜸음인 F가 지속음으로 사용되었으며, 마디160-16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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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린은 2분음표와 피아노의 4분쉼표, 4분음표 리듬을 사용하여 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또한 A와A'의 끝부분과 같이 F장조의ⅵ도의 1전위인 d

화음을 사용하여 Vivace로 이어진다. 하지만 마디162-168은 d단조가 아닌

F장조의 조성 안에서 B'에서 제시되었던 요소들이 축소되어 7마디의 프레

이즈로 구성된다. 마디162-168에서 바이올린은 B‘부분의 마디94-97에서와

같이 피치카토를 제시하고, 피아노도 8분음표, 4분음표 그리고 쉼표의 음형

이 짧은 스타카토에서 악상으로 나타난다. 마디166-168에서는 원조성 F장

조의 으뜸화음이 에서 강조되고, 이 때 바이올린은 다시 arco 기법으로 F

장조의 Ⅰ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정격종지로 끝맺는다.

<악보57> 제 2악장, 마디15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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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7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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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마디 조성

A

a 주제제시 1-12

Ab 연결구 12-20

a' 주제변주 20-31

B 에피소드Ⅰ 31-62 a-E

A
a 주제변주 63-74

A
b' 경과구 74-89

C 에피소드Ⅱ 90-111 f#

A' 주제변주 112-122 D

B' 에피소드Ⅲ 123-136 a-d-a-d

A 주제변주 137-145
A

Coda C의 요소 146-158

3) 제 3악장

제 3악장은 A 장조 2/2박자의 곡으로 A-B-A-C-A'-B'-A- Coda로 이루

어진 론도 형식이다. 기본론도형식은 A-B-A-C-A-B'-A의 구조로 refrai

n62)인 A부분은 으뜸음조로 나타나는데 이 악장의 A'부분에서 버금 딸림조

인 D장조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템포지시어는 Allgretto grazioso

(quasi Andante)로 너무 빠르지 않은 템포를 사용하였다.63)

<표3> 제 3악장의 구조

62) 악곡 구성의 테마(주제) 부분, 즉 보통 연주나 노래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가리킨다.

63) Leon Botstein, The Compleat Brahms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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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b+a')

마디1-12가 론도의 주제 선율로 마디1의 바이올린에서 ♩♩의 3도 음정

관계를 동기A, ♩에서 쉼표를 사용하여 싱코페이션 리듬이 나타나는 음

형을 동기B라고 지칭하였다. 브람스가 가곡의 선율을 차용하는 특징이 여기

서도 나타나는데, 마디1-2는 1874년에 작곡된 그의 가곡<나의 사랑은 초록

빛(Meine Liebe ist grün Op.63-5)>의 마디1-2에서 제시되는 노래 선율의

리듬과 음정관계가 유사한데 가곡에서는 4도와 3도에서 나타나는 음정이 3

악장의 처음 주제선율에서는 3도와 4도의 음정으로 나타난다. 마디4의 바이

올린 선율은 동기C로서 ꁜ♪♩♩의 리듬으로 e¹-b까지 순차 하행하여 4도

음정을 나타낸다. 마디6-11은 c#단조로 전조되어 마디1-4의 선율이 한번 더

반복된다.

<악보58> 제 3악장,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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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9> 나의 사랑은 초록빛(Meine Liebe ist grün Op.63-5)(1874)

마디1-4

마디12-20은 바이올린의 1주제가 끝나면서 피아노에서 동기C가 옥타브화

성에서 espress.의 지시어와 함께 제시되는데, 마디1-12 보다는 마디 13-15

의 피아노의 왼손에서 8분음표의 분산화음이 사용되어 동적인 흐름을 보여

준다. 마디15-19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3번째 박에서 마디1의 동기A의 리

듬이 반대로 나타나 주고받듯이 제시될 때 마디15의 피아노는 에서, 마디

16에서는 바이올린이 3도 아래에서 에서 제시하고, 피아노의 동기A는 점

차 mf-p로 작아진다. 이때 피아노의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8분음표의 분산화

음이 제시되는데, 이 분산화음은 1886년에 작곡된 브람스의 가곡 <조용해진

나의 잠결(Immer leiser wird mein Schlummer Op.105-2)>의 마디10부터

제시되는 피아노의 분산화음과 마디16의 노래선율의 3도 관계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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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0> 제 3악장, 마디12-19

<악보61> 조용해진 나의 잠결 (Immer leiser wird mein Schlummer

Op.105-2)(1886) 마디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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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20-31의 피아노의 오른손이 마디20에서는 낮은음자리표에서 시작되지

만 마디21에서 다시 높은음자리로 바뀌어 8분음표 리듬으로 나타나 유동적

인 움직임을 보이고, 바이올린에서 동기B의 음형이 먼저 제시되어 마디1-12

의 바이올린 선율과 동일하게 주제가 반복된다.

<악보62> 제 3악장, 마디20-30



- 81 -

② B(에피소드Ⅰ)

마디31-46의 피아노에서 감 7화음(레#,파#,라,도)이 셋잇단음표, 16분음표, 5

연음부로 리듬이 세분화되어 나타나는데, 이것은 1886년에 <피아노와 바이

올린을 위한 소나타 제2번 A장조 (Sonata for P iano and Violin in A Major

Op.100)>와 같은 시기에 작곡된 브람스 가곡의 <묘지에서 (Auf dem

Kirchhofe, Op.105-4)>의 마디1에서 나오는 피아노의 분산화음이 유사하다

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마디33의 바이올린에서 제시된 c¹-b-a-b음은 피

아노의 왼손에서 반진행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마디47의 피아노의 왼손 베

이스에서는 마디33보다 C-B-A-B가 두 옥타브 아래에서 다시 제시된다. 마

디49의 바이올린은 8개의 8분음표의 리듬으로 보았을 때 각각 3도의 음정차

이로 진행되고, 피아노의 양손은 유니즌에서 반음계의 특징을 나타낸다. 또

한 마디59-62까지 두 마디씩 E장조에서 C#장조로 반음계적 3도를 사용하여

A부분으로 이어진다.

<악보63> 묘지에서(Auf dem Kirchhofe, Op.105-4)(1886) 마디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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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4> 제 3악장, 마디31-36

<악보65> 제 3악장, 마디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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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5계속>

③ A(a+b')

마디63-74의 바이올린에서는 마디1-12의 주제는 반복되지만, 피아노 반주

는 다르게 나타난다. 피아노 양손에서는 8분음표와 4분음표로 구성된 음형

들이 제시되는데 이때 4분음표들은 반음계적으로 하행하고, 마디67-69에서

는 왼손과 오른손의 리듬이 8분음표씩 어긋나 반음계적으로 상행하며 எ ஏ
를 제시한다. 마디74-77의 피아노 왼손은 마디12-15에서 제시되었던 연결구

의 4분음표들이 8분음표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변화를 보인다. 또한 마디

77-84의 피아노의 오른손과 바이올린의 선율이 대위법적으로 진행되는데,

마디78의 피아노 오른손의 ♪리듬이 바이올린에서 붙임줄을 사용하여 
♪으로 확대되었고, 마디78의 피아노의 3-4박의 분산화음이 마디79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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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올린 1-2박에서 모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이 마디84까지 제시된다.

마디85의 피아노 왼손의 화음이 반음계로 상승을 하여 마디87의 에 도달

하고, 마디89에서는 f#단조의 Ⅴ도 반종지로 끝이 나는데 처음 나왔던 A부

분과 다르게 마디20-30에서 제시되었던 주제의 반복없이 C부분으로 이어진

다.

<악보66> 제 3악장, 마디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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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7> 제 3악장, 마디76-89

ⅵ Ⅴ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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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C(에피소드Ⅱ)

C부분은 B부분과 다르게 조성이 f#단조로 확고한 조성으로 확립되어 있다.

셋잇단음표, 6연음부 그리고 2:3의 복합리듬이 특징으로 나타나는 마디

90-111까지는 선율의 반복에 따라 첫째 부분은 마디90-103, 둘째 부분은

104-111까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마디90-103까지는 바이올린이 C부분

의 주제선율을 연주하는 동안 피아노가 6연음부를 제시하고, 마디104-111까

지 주제선율이 한번 더 제시될 때에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한마디씩 주고

받으며 나타난다. 마디102-107에서 2:3의 복합리듬이 바이올린과 피아노사

이에서 나타나고 마디94-101,108-109에서는 피아노의 오른손 셋잇단음표에

8분쉼표가 사용된 2:3의 복합리듬이 제시된다. 이와 같이 6연음부와 셋잇단

음표가 대조적으로 사용되어 바이올린의 선율을 역동적으로 받쳐준다.

<악보68> 제 3악장, 마디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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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9> 제 3악장, 마디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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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A'

론도의 A는 항상 원조로 나와야하는데 이 곡에서는 D 장조의 조성에서 주

제선율이 제시된다. 그리고 피아노의 상성부에서는 grazioso의 지시어로 레

가토로 표현되는 선율이, 하성부에서는 leggiero의 지시어가 사용되어 대조

적인 아티큘레이션으로 나타난다. 또한 마디112-114, 116-118의 피아노의

상성부에서는 동기B가, 마디115, 119에서는 동기C가 옥타브 화음으로 제시

되었고 피아노의 왼손은 8분음표의 음형이 스타카토로 하행하며 진행된다.

또한 C부분의 요소였던 셋잇단음표와 6연음부가 마디112-121의 바이올린에

서 다시 나타난다.

<악보70> 제 3악장, 마디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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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0계속>

⑥ B'

앞의 B부분과 동일하게 시작되지만 B부분보다 4도 위인 d¹에서부터 시작

하며 마디124의 f¹-e¹-d¹-e¹ 음들이 피아노 오른손에서 반진행으로 나타나며

마디126까지 다시 제시된다. 마디132-133의 바이올린 선율이 g³음까지 연주

되고 피아노의 저음도 EE음까지 음역이 확대된다. 또한 마디123, 125에서는

B부분의 16분음표 리듬이 32분음표 리듬으로 축소되어 나타난다. 마디

134-135의 피아노의 왼손 하성부에서는 마디124의 바이올린에서 제시되었던

F♮-E-D-E가 한번 더 나타나고 A부분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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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1> 제 3악장, 마디123-127

<악보72> 제 3악장, 마디13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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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A+Coda

마디137-141의 바이올린에서 마디1-4의 주제선율이 제시되었고 마디

140-143의 피아노의 오른손과 바이올린에서는 동기C가 한 마디씩 주고받으

며 연주된다. 마디146-158은 코다로 진행되는데 C부분의 6연음부를 사용하

여 바이올린과 피아노에서 2:3의 복합리듬이 나타나며 마디146-149의 바이

올린에서 제시되었던 선율이 마디150-151에서는 피아노의 왼손이 그리고

152-158까지는 다시 바이올린이 그것을 받아 제시한다. 마디150-158까지의

바이올린은 중음주법으로 연주하고, 피아노에서는 2:3의 리듬이 분산화음에

서 espres, cresc, 의 지시어에 따라 점점 커지고 넓은 음역대에서 풍성해

지면서 A장조의 Ⅰ를 강조하며 마무리한다.

<악보73> 제 3악장, 마디137-145

동기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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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4>제 3악장, 마디1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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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는 19세기의 낭만주의 작곡

가이지만 절대음악을 추구하였고 고전주의 형식 안에서 낭만주의적인 특징

을 함께 사용하였다. 브람스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제2번 A

장조(Sonata for P iano and Violin in A Major Op.100)>에서 주요동기를

그의 가곡에서 많이 인용하였고, 동기를 발전시켰으며, 복합리듬, 헤미올라,

싱코페이션 그리고 분산화음 등을 표현기법으로 자주 사용하였다. 소나타의

악장은 3악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A장조이며 제시부에서 제시되었던 기본 동기

는 바그너의 악극에서 차용하여 4도, 2도의 음정관계가 사용되었으며 1악장

전체에 나타난다. 제1주제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교대로 연주하는데 잦은

전조를 통하여 종지 없이 연결되는 제 1주제의 연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피아노에서 나타나는 제시부의 연결구와 제 2주제의 피아노의 상성부에서

나타나는 선율도 또한 브람스의 가곡에서 인용되어 나타난다. 제시부에서

등장한 동기들은 발전부, 재현부, 코다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대위법적인

모방, 2:3의 복합리듬, 헤미올라, 분산화음, 지속음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

다. 발전부에서는 지속음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반음계적 3도관계로 전조

되었고 재현부의 경과구는 제시부의 연결구의 형태를 차용하여 제시되었다.

제 2악장은 AB-A'B'-A''B''의 3부형식으로 구성되며 2/4박자의 느린 부

분의 A와 3/4박자의 빠른 부분의 B로 대조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또한 A부

분은 F장조이고 B부분은 d단조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데 A부분의 마지막

마디에서 F장조의 ⅵ를 1전위하여 B부분으로 연결되었고, A'와A''부분에서

는 B부분의 같은 으뜸음조인 D장조로 먼저 시작하여 곡 전체를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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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였다. 2악장에서 제시되는 동기들도 2악장을 구성하는데에 있어서 중

요한 요소로 쓰이는데, 4도와 2도의 음정관계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셋잇단

음표, 16분음표의 분산화음, 반진행 그리고 싱코페이션이 각 부분에서 특징

적으로 나타났다.

제 3악장은 제 1악장과 동일한 A장조의 2/2박자 곡으로 A-B-A-C-A'-

B'-A-Coda로 이루어진 론도형식으로, A부분이 원조성으로 제시되는 것과

다르게 A'에서는 버금딸림조인 D장조에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3

악장에서 나타나는 A부분의 주제 선율의 일부분과 연결구 그리고 B부분의

피아노에서는 브람스의 가곡이 인용되었고, 3도의 음정관계가 3악장에서 자

주 사용되었다. 3악장에서 나타나는 분산화음에서 제시되는 풍부한 화성은

서정적인 선율을 뒷받침 하였고, 2:3의 복합리듬을 사용하여 역동적인 분위

기가 잘 표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제2번 A장조(Sonata

for P iano and Violin in A Major Op.100)>는 소나타 형식의 구조에서 잦

은 전조, 반음계적인 3도, 이명동음을 통한 전조, 분산화음, 풍부한 화성, 헤

미올라, 복합리듬, 싱코페이션, 지속음을 특징적으로 사용하여 낭만주의 음

악의 특징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브람스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인 동기와 동

기의 발전이 각 악장 안에서 나타나 곡의 통일성을 보여주는 줄 뿐만 아니

라 바그너와 그의 가곡에서 선율을 차용하는 특징이 있는 작품인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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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and Analysis on

<Sonata for Piano and Violin in A Major Op.100>

by Johannes Brahms

Park, Yeong-Kyeong

Departmentof Collaborative Piano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is a research and analysis on <Sonata for Piano and Violin

in A Major Op.100> by Johannes Brahms (1833-1897), a Neoclassical

composer of the 19th century, who expressed musical characteristics of

Romanticism within the Classical structure.

The French Revolution in late 18th century influenced social changes of

19th century, creating mass society and mass production due to

machines, allowing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instruments. In

addition, songs of various genres were written enabling the general

public the opportunity to access music. Within these social changes,

19th century Romantic music divided and developed into program music

and absolute music while absolute music was expressed as Neo-Classic.

Though Brahms pursued the Classicism in terms of the structural parts,

he clearly showed characteristics from the Romanticsm by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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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e, hemiola, cross rhythm, arpeggio, folk melody and enharmonic

modulation in his music.

Brahms’ <Sonata for Piano and Violin in A Major Op.100> written in

1886, is consisted of three movements and is regarded as the most

melodious work of his violin sonatas. Furthermore, motives quoted from

Brahms’ own songs or other composer’s works can be seen as a musical

trait

The first movement shows the development of the motive, quotation of

the song, enharmonic modulation, and chromatic third relations and etc.

The second movement is a three part format with slow and fast parts

contrasting with each other and the tone relation presented in the first

movement also appears in the second movement. The third movement is

a rondo form in which the repeated part A is not played in the original

tonality in A’ but played in a subdominant key with quotations of songs,

2:3 complex rhythms, arpeggio and etc. Like this, <Sonata for Piano and

Violin in A Major Op.100> is the piece which Brahms’s compositional

techniqu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motive and song quotations are

cleary presented in both the violin and piano.

The music used in the thesis is <Brahms, Johannes, Sonaten für

Klavier und Violine, Greman: G,Henle Ver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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